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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이해 (17): 
정책성보험 - 풍수해보험

김동겸 선임연구원

 풍수해보험(Storm and Flood Insurance)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

해로부터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에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서,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용하는 정책보험임.1)

 풍수해보험제도는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공포하고 2006년 5월부터 전국 9개 지역2)

에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풍수해보험사업의 경우 민영 손해보험회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사업을 관

장하면서 국고와 지방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조임.

<그림 1>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체계

              자료: 소방방재청(2011), 2011년도 풍수해보험실무.

1) 풍수해보험 운영의 근거법령으로는 풍수해보험법(보험가입자), 제8조(보험사업자), 제19조(재정지원), 제20조(재보험사업)
를 들 수 있음.

2)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전남 곡성, 경북 예천,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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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기준으로 풍수해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 있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기 위해 민영보험사를 통한 민영재보험을 활용하

여 일차적으로 보험리스크를 분산시킴.3)

 풍수해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편차가 커서 보험리스크를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

안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4)

  - 풍수해보험법 제20조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손실보전 준비금을 적립하여야함.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지역별 피해율, 구조물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개인이 부담

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형태임.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영업보험료5)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개인은 

38~45%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6)

  - 위험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에 따라 28~35%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부가보험료에 대해서

는 90%를 정부가 지원함.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음.

 풍수해보험상품은 주택과 온실로 구분이 되며,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풍수

해보험Ⅰ, 풍수해보험Ⅱ(단체가입상품), 풍수해보험Ⅲ(공동주택 실손형 상품) 등이 있음.

 풍수해보험 상품Ⅰ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온실에 대한 정액 보상형 보험 상품으로 개별적으로 보험회사

에 가입하는 상품임. 

 풍수해보험 상품Ⅱ는 동산을 포함한 주택에 대한 정액 보상형 상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

할 경우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임. 

 풍수해보험 상품Ⅲ은 주택 중 공동주택7)에 한해 실손 보상형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임.

3) 농작물재해보험에서와 같이 손해율 180% 이하의 통상적인 손실은 보험사업자인 민영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나, 손해율 
180% 이상의 거대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줌.

4) 손실보전준비금이란 예측하지 못한 거대위험에 대한 미래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비하기 위해 결산상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조성하는 적립액으로, 결산상 손실액이 발생할 때에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충당하고 재원부족 시 재해대책 예
비비 등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5) 영업보험료란 총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됨.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86.5%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 
7)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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